
‘활짝’ 피다 ㅣ	태권도시	고양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195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에	태권도	보급을	시작했고,	이

제는	211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라고	할

만하다.	많은	외국인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을	알았다’고	하며,	‘그래서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태권도의	가치는	국익	차원에서도	매우	높다.	태권도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과	견

해가	있지만,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태권도인들과	정부가	합심하여	태권도를	정립하고	보급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무예이며,	태권도가	한국의	문화영토	확장에	지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

으로	채택되어	지금까지	세계적인	무예	스포츠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국회에서도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에	걸맞게	2018년	3월	30일	태권도를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공식	제정하였다.

태권도는	무예로	시작되었지만,	누구나	부담	없이	태권도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면서	다양한	진화를	거듭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한	

생활체육	태권도가	만들어지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태권도가	개발·보급되었다.	또한,	겨루기	대회뿐

만	아니라	품새대회도	도입되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태권도	수련자들이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

적인	태권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태권도	품새는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반복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수련체계로써,	일정한	품새	선(線)에서	가상의	상대와	겨루는	수련법이다.	품새는	

유급자	품새인	태극	품새	8개와	유단자	품새인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권,	한수,	일여,	그리고	

팔괘	품새	8개	등	모두	25개가	공인	품새이다.	또한	품새	경기에서는	공인	품새와	더불어	경기용	새	품새,	

자유	품새	등이	사용된다.	태권도의	이러한	발전적	진화는	태권도가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가치를	

선물하고,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품새대회는	2006년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효시가	되었으며,	2018년	인도네

시아의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열린	제18회	하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종목에	채택되었다.	이

후	품새대회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정기적인	국제대회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품새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서,	태권도가	겨루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성과	가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권도, 세계의 새로운 
희망이 되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달아오른 스포츠 열기가 고양시에서 

다시 이어진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2022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저마다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를 사용하지만 태권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태권도와 품새대회를 들여다본다. 

글. 박종범(국기원	태권도연구소장)

요즘	한국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K-Culture의	저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기생

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의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

았고,	BTS,	블랙핑크	등의	한국	뮤지션들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로	불리는	‘한류(韓流,	Korean	wave)’의	원조는	무엇일까?

한류의 원조, 태권도

몸과 마음 수련하는 태권도 품새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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